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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전국 최초 광역 대기통합관제센터 구축
 -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 악취민원 접수 실시간 악취 모델링 구현 -

 - 사물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측정기, 악취측정기도 -

인천광역시는 20일 전국 최초로 광역 대기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청 내에 16억 원을 투입해 

구축됐다.

공간정보시스템(GIS)를 기반으로 실시간 악취민원 접수 및 악취 모델

링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인천 

전역에 설치된 기상측정기(33개소), 미세먼지 측정기(40개), 악취측정기

(60개소)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미세먼지와 악취배출 사업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구축돼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 통합관제

센터로 이관해 매연 및 유해물질 다량 발생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

하고, 이동식 미세먼지·악취 측정차량을 운행해 실시간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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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원발생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